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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

사람들의 일상을 바꾸어놓았

다. 대학생들도 예외가 아니

다. 캠퍼스를 떠나 집으로 돌

아와 온라인수업에 임해야했

다. 방콕(방에 콕 박혀 있음)

하는 생활이 좀 갑갑하지 않

을까? 

BC주 캐모슨대학에서 엔

지니어 공부를 하다 캘거리 

SW 부모집으로 돌아와 있는 

조일호군 (24)은 전혀 다르다. 

3D프린팅 등으로 바쁘다. 지

금은 오프라인시대가 아니라 

온라인시대이기 때문이다. 아

나로그 세대인 기자가 디지털 

세대인 조군을 만나보았다. 

Q : 집에서 3D 프린팅을 한

다고요?

A : 본격적인 비즈니스로 

하는 게 아니지만 한국 일본 

호주 미국에서 주문이 오고 

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마케팅

을 하지않는데 SNS등을 통해 

어떻게 연락이 옵니다. 컴퓨

터 소프트웨어 외에 제작장비

인 3D프린터가 두대 있고 기

타 관련 기구들이 있습니다. 

 주로 플라스틱 소형 부품

이나 조형물을 만드는데 쓰입

니다. 장비구입에  2천달러 정

도 들였습니다. 작업은 주로 

지하실에서 하고요. 코로나

바이러스 사태로 공장이 많이 

문을 탓인지 최근에는 주문이 

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

 금속을 다루려면 더 많은 

장비가 필요합니다. 장비가 

크고 비싸 아직 못하고 있습

니다.  흔히 “총도 만들어 주느

냐”는 농담도 듣습니다.

Q : 3D 프린팅이 유망한 분

야라지요. 기술도 놀라운 속

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고

요.

A : 3D프린팅이 대중화되

면 산업혁명급 대격변을 일으

키게 됩니다.  제조업을 넘어 

건설 의료등 지금 생각할 수 

있는 것 그 이상으로  다양하

게 활용될 것입니다. 가령 병

원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 3D

프린터로 뼈를 출력해서 수술

하고 장기를 출력해서 이식하

는 공상만화같은  일이 현실

화됩니다.

 건축분야에서도 이미 3D

프린팅 기술이 활성화 되고 

있습니다. 기존에 굉장히 힘

들어했던 콘크리트 곡선성형 

작업을 3D모델링 기술과 3D 

프린팅 출력기술로 해결하고 

있습니다.

Q : 어머니로부터 여러가

지로 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

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

A : 아버지가 리모델링사

업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 

3D디자인을 하니까 수주 견

적낼 때 제시하는 설계도면도 

만들어주고요. 아버지는 파이

프라인 설계일을 하셔서 2차

원 CAD를 사용할 수있는데 

저는 3차원 CAD를 씁니다. 파

이롯(비행사)에도 관심이 많

아 자격증 취득을 위해 온라

인으로 수강하고 있습니다.

또 reddit.com.등으로 부터 

들어오는 미케니컬 디자인 아

르바이트도 합니다. 그런 경

우 시간당 40-50불씩 받습

니다. 어머니는 항상 밖에서 

사업을 찾고 하고 계신데 저

는 시대가 달라져 새로운 일

은 온라인에서 찾아야 한다고 

말하죠.

Q : 전공은 어떻게 됩니까?

A : 애드먼톤 캘거리대학

에서 미캐미컬엔지니어링을 

공부했습니다. 몽이 안좋아 

SAIT로 옮겨 졸업하고  UBC 

대학원에 가려고 지난해  BC

주 빅토리아 컴머슨 대학으

로 갔습니다. SAIT에선 병원 

Xray 촬영할 때 불편한 점을 

개선하기 위해 로봇팔 설계를 

했는데 인도공영방송이 어떻

게 알고 와서 지난 2월 인터뷰 

하자고 했는데 토론토까지 오

라고 해서 가지 않았습니다.

Q : 전공이 취미하고 연결

이 됩니까?

A : 어릴 때부터 만드는 것

종교.문화2020 July 17 ~ July 23, Weekly
Website: http://abjournal.ca

B면 Vol. 1073

(...3 페이지에서 계속)

을 좋아했습니다. 어릴 때는 

우주비행사가 되고싶었습니

다. 하늘에 있는 별자리란 별

자리란 모두 알게되었지요. 

그러다가 무릎을 다쳐 수술하

는 바람에 포기했습니다. 우

주비행사는 몸에 흉터가 있어

도 안됩니다. 

3D프린팅도 새로운 것을 

만드는 것이고 전공과 관련되

니까  관심이 많았습니다. 저

는 어떤 일이나 업무를 보면 

그것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

는 지 그 시스템을 항상 생각

합니다.

 한번은 캘거리 한인회에

서 공연을 하는데 오디어 장

비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없

어 공연 관계자들이 쩔쩔매

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

다.  제가 자원해 가서 메뉴얼

을 보며 시스템을 파악해 오

디오 기구들을 사용할 수있도

록 도와 준 적도 있습니다. 그

런게 엔지니어로서 취미이기

도 하고요.

Q : 집안에만 있으면 사회

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도 우려

되는데요. 

A : SNS를 통해 많은 소통

을 한다고 생각합니다. 케니 

주지사가 의료관련 예산을 

삭감한 것이나 석유산업에만 

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대해 

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반대 

의사를 표출하기도 합니다. 

Reddit.com 커뮤니티에 참가

하는 캘거리인들이 10만명은 

될 것입니다.

( Yul Kim 편집위원)

큰 믿음, 진짜 믿음

디즈니만이 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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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물이든 믿음이든 큰 것보

다 진짜가 중요해

아나니아와 삽비라, 큰 믿

음 원했지만 ‘가짜’

큰 것만 고집하다, 진짜 소

중한 본질 놓친다

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

다. 큰 것보다 진짜가 좋다. 선

물도 큰 것보다 진짜가 좋다.

신문 기자였다가 작가로 

활동하는 유인경은 친구에

게 명품 지갑을 선물받았다. 

평소 친한 여성이 프랑스 파

리를 다녀오면서 신상이라고 

건네준 것이었다.

감사한 마음에 집에 돌아

와 지퍼를 여는데, 지퍼가 떨

어져 나갔다. 정품에 있는 품

질보증 카드도 없었다. 자세

히 살펴보니 박음질도 엉성

한 짝퉁이었다.

선물 준 친구에게 전화를 

걸었더니, 중국 면세점에서 

사서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

한다. 파리 본점 매장이 중국 

면세점으로 바뀌었다. 유인경

은 끝까지 진실을 말해주지 

않는 친구에게 실망했다고 말

한다. 큰 선물을 주고 싶은 친

구의 마음은 알겠지만, 큰 것

보다 진실한 선물이 더 좋다.

믿음도 크기보다 진실이 

중요하다. 사도행전 5장에 나

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

는 큰 믿음을 원했다. 그래서 

자신의 소유를 팔아 믿음을 

보이려고 했다. 누가 봐도 큰 

믿음이다.


